지그비 통신이해

· 지그비란?

1) 근거리 무선통신으로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기술 중 하나인 지그비(ZigBee)는 저비용, 저전력, 안정성, 보안성과 높은 적용성을 목표로 개발된 기술이다
2) 지그비라는 어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통신을 한다는 벌(Bee)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3) 지그비는 많은 네트워크 노드들을 간단하고 저렴하게 설치해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배터리만으로도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경제적인 솔루션이다.
· 지그비 표준화 정립
지그비의 초창기는 그 어원처럼 표준화 과정에서 지그재그와 같이 갈팡질팡했으나 2004년 12월 지그비 얼라이언스에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에 대한 표준화를 정립했다.
· 블루투스의 한계

칩, 모듈, 프로토콜, 프로파일 등으로 구분해 인증을 실시했던 인증 프로그램이 상호 호환성 부분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판단 하에 이 모두를 통합한 ‘플랫폼’에 대한 지그비 표준 준용 여부를 인증하는 ‘ZCP(ZigBee Compliance Platform)’ 인증이 시행되었고 현재 15개 업체에서 칩과 스택에 대한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 지그비의 발전
1) 국내 업체 중 하나인 한국 무선네트워크가 국내 최초로 ZCP 인증을 받았으며 레이디오펄스는 2006년 7월 세계 최초로 칩과 스택 모두를 인증 받았다.
2) 지그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 지그비 단일 칩의 출시 이후 전류 소모 측면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 발짝 더 시장에 다가간 상태이다.
· 지그비 시장 현황과 업계 현황
1) 2006년 상반기 국내 업체인 레이디오펄스에서 최초로 지그비 단일 칩을 양산하기 시작한 후로 Jennic, Ember, Freescale에서 지그비 단일 칩을 양산 했으며, 기존의 RF와 MCU를 개별적으로 사용했던 솔루션의 경우 전류 소모와 가격 문제로 인해 채택을 꺼려했으나 낮은 전류소모와 저가격의 단일 칩 솔루션이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지그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현재 지그비 솔루션 업체들은 지그비를 적용한 양산 제품의 활성화를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는 중이며 이후로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그비 사장의 예상밖의 결과
2004년 웨스트 테크놀로지 리서치(WTRS)는 2005년 지그비 칩의 출하가 2,100개에서 
2006년에는 8,700만개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나 예상보다 지연된 단일 칩 출시 일정과 초기 시장에서의 가격 문제 그리고 지그비 기술의 적용에 대한 우려심 때문인지 예상보다는 성장이 약 1년 정도 지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현재 5 달러 수준의 칩 가격이 2006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기에 2006년 말부터 지그비 칩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지그비칩 개발 업계별 비교분석
1) 현재 세계 최초로 지그비 단일 칩 양산을 시작했고 뛰어난 RF 성능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레이디오펄스의 MG2400과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엠버(Ember), 고사양의 MCU를 적용한 제닉(Jennic), 2개의 다이를 합쳐 SIP로 제작한 프리스케일(Freescale)이 양산을 하고 있는 단계이며 최초로 지그비 RF Transceive인 CC2420을 만들었던 칩콘(Chipcon)의 경우 TI와의 합병 후 단일 칩(CC2430, CC2431) 양산이 지연되고 있다.

2) 레이디오펄스의 MG2400의 경우 높은 Tx Power와 센서비티(Sensitivity)를 바탕으로 실외에서 별도의 PA 없이 900m 이상 도달해 지그비가 ‘근거리’ 네트워크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 제품들에는 더 낮은 전류소모와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칩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3) 국내에서는 주파수 허용 문제로 인해 ISM 밴드인 2.4GHz 만이 소출력 무선기기로 인증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00MHz 대역의 경우 RFID와의 간섭 문제로 인해 허가 여부는 요원한 문제이고 2.4GHz의 경우 16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고 250Kbps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이런 장점을 포기하고 800MHz 또는 900MHz를 사용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868MHz, 915MHz의 경우 각각 1, 10개의 채널과 20kbps, 40kbps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란 단어는 라틴어로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으로 사용자가 장소나 기기에 구애 받지 않고 컴퓨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해진 단어이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를 실제로 느끼기엔 너무도 많은 장애물이 있다.
휴대전화로 가스를 잠그고, 거실에 들어서자 마자 TV에서 원하는 채널의 방송이 나오고, 각종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되는 신개념 유비쿼터스 세상을 현실화하기에는 언제나 가격과 호환성이라는 장애물에 발길을 되돌리기 마련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이와 관련된 산업을 국가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돼 유비쿼터스 기반의 U 시티 건설에 대한 법령이 체결되었으나 신규 건축 시장만을 기대하기엔 시장 성장이 예상보다 너무나 느리다.
· 평탄치 않은 지그비시장

신기술의 특성상 초기에 필요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위험을 무릅쓰고 남들에 앞서 마루타가 되길 원하는 기업도 많지 않을 뿐더러 기존의 솔루션 대비 커다란 장점이 없거나 대기업에 적용된 레퍼런스 없이는 그만큼 적용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지그비가 센서 네트워크와 홈 네크워크 시장에 있어 절대강자로 군림할 시점이 멀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지그비 단일 칩이 양산되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두 분야만을 바라보기에는 시장 전체의 파이가 너무 작고 아직까지는 시범서비스 단계인 상태에서 본격적인 상용화까지 갈 길이 먼 것만은 분명하다.
· 시범서비스 필요성

시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시행착오를 거쳐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를 점검, 이에 대비하고 정부와 업계, 사용자의 상호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 지그비통신 시장 활성화 구축 대처방안

다양한 기기들간의 호환성을 맞춰야 진행이 가능한 홈 네트워크와 같은 분야보다는 일괄적으로 지그비를 독자적인 시스템 하에 적용할 수 있는 빌딩 자동화와 공장자동화, 원격검침, LBS 시장이 초기 지그비 시장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 제품들이 출시되는 만큼 실질적인 사업화 모델을 바탕으로 좀 더 빠른 상용화가 진행될 경우 지그비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그비 시장이 거쳐야할 과정
2.4GHz 대역에서의 무선랜 간섭 여부, 기존 RF 솔루션과의 차별화와 다양한 상용 제품의 출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진다. 하지만 블루투스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데 비해 지그비는 블루투스가 걸어온 길을 답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화해나가고 있다. 
· 지그비 향후 방향

현재 지그비 얼라이언스에는 200개가 넘는 회사들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그비 개발 관련 업체들은 그 동안의 업력을 분출할 돌파구 마련에 힘쓰고 있는 만큼 저가, 저전력을 바탕으로 한 무선 제어 기술인 지그비의 시장은 지능형 홈 네트워크, 빌딩 및 산업용 기기 자동화, 물류,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